
직원들 몰래 임원만 ‘정년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하라!

 도대체 제정신인가. 사측이 오는 19일 재단이사회에서 사장과 부사장, 상무의 임명 
가능 나이 조건을 각각 2년 연장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정년은 그대로 놔둔 채, 특정 임원들의 직책만 연장하겠다는 거다. 

 사측은 임원 정년 연장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며 정관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말 그대로 ‘궤변’이다. 이는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 인사를 위한 맞춤형 정년 연장이자 보은 인사를 위한 포석일 뿐이
다. 

 현재 CBS 직원들의 정년은 60세다. 평생을 헌신한 직원들은 60세가 되면 정든 일
터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사측은 정관을 고쳐 59세인 인물도 상무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상무로 임명되는 순간, 그는 직원 정년을 넘어 2년간 고액 
연봉과 권력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대다수 구성원의 상실감을 자극하는 명백한 특혜
이며, 신입사원 최소 채용 원칙과 경영 효율화를 외치는 사측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
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CBS의 부사장과 상무 잔혹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한용길 전 사
장 시절의 부사장은 지역본부 소통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지역본
부를  '기독교 영화사업'의 전위대로 전락시키고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았을 뿐이다. 
김진오 전 사장 체제의 상무는 콘텐츠 본부장과 경영총괄을 겸임하며 제작의 자율성
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경영본부장이 별도로 있음에도 굳이 제작 현장 옆에 '경영의 
칼날'을 들이댄 결과, 창의성은 고갈되고 자본의 논리만 횡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
사장과 상무 직제는 조직의 시너지가 아닌, 사장의 친소관계에 따른 측근 챙기기용 
‘옥상옥’으로 전락해 왔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정관 개정은 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사회는 이번 나이 제한 연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개정으로 인해 CBS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노조는 조직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변화
는 환영한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함을 잃고 특정 소수를 위한 ‘회전문 인사’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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